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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와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사회활동을 통한 성공적 노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

은 경기도 거주 만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총513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이 중 450부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

은 회귀분석을 활용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활동은 노화불안을 낮추고 

성공적 노화 향상에 도움이 되며, 노화불안은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고, 노화

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활동 제공기관들은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되 노화불안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개편하고, 참여자끼리 

상호지지 체계를 구성하여 사회활동을 통한 성공적 노화가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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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diating effects of aging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aging anxiety and successful aging. A total of 513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450 of which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used mediating effect and 

regulatory effect test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activities lowered 

aging anxiety and helped to improve successful aging. Aging anxiety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y and successful aging and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successful aging. On the 

basis of this, the social activity providers diversify the social activity programs, reorganize the 

business system so that aging anxiety can be mitigated, and establish a mutual support system 

among the participants, so that successful aging through social activities will be mo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be managed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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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령화는 현대사회 전반을 재편할 만큼 강력한 영향

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노후

를 걱정하고, 노후생활 대비가 인생의 주요 과제 중 하

나가 된 지도 오래되었다. 과거에 노년기는 아프고 쓸

쓸하고 무기력한 이미지가 강했다. 따라서 노후를 제대

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대

인의 마음속에 은연중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고 있

는 노인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 노인이라는 것이 무색

할 정도로 건강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노년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여 ‘성공

적 노화’라고 부른다. 

성공적 노화는 모든 세대가 원하는 노년의 삶이 아닐 

수 없다. 정년과 은퇴, 일자리 감소, 고령화 등이 사회현

상으로 대두되면서 누구나 길어진 노후를 걱정하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성공적 노화는 

노인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되기에 이르렀다[1].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규정하

고, 질병으로부터 회피,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신체적 

활동 등 3가지 행동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2]. 이후 연

구들은 이 3가지 요소를 보완하거나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경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성

공적인 노화요인을 찾는 것에 집중되었다[3]. 연구자의 

관심 분야별로 경제적,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요인 

등을 찾는 연구 등이 해당된다[4].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것

이나 그 모든 요인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보다는 

성공적 노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시 말하면, 성

공적 노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기관, 서비

스 등과 연계된 연구가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

구는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운영 중인 사회활동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미 선행연구

에서 밝혀진 노화불안, 사회적지지 등이 사회활동과 어

떻게 상호작용하여 성공적 노화를 이끌어내는지 밝히

고자 하였다. 

사회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5] 

노화불안 완화요소가 되며[6], 노화불안은 성공적 노화

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7]. 그리고 사회적지지는 노화불

안을 감소시키면서[3] 성공적 노화에 도움을 준다고 밝

혀졌다[8]. 이런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사회활동이 성

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

할 것이지만 이를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유익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사회활동을 운영 중인 기관들은 사회활동 자체보다

는 그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

며, 참여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과 성

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와 노화불

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를 분석하여 사회활동을 통한 성공적 노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노인은 은퇴 이후 가정과 직장에서 역할상실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 사회활동은 노년

기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9]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은 개인 여가와 같은 소극적 차원

에서부터 나와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봉사활동까지 다

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여가, 자원봉사, 경제활동으로 

좁게 해석하기도 하고[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

체, 사회‧레저모임, 집단권리, 사적 이익집단활동 등으

로 확대 해석하기도 한다[10].

주목할 점은 사회활동이 노인세대에게 긍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통합감을 높여주고[11],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12]. 신체적 

활동을 동반할 경우, 자신의 노력과 통제를 가능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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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경을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성공적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5]. 

성공적 노화란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심리

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13]. 이것이 가능하려

면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경험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활동이 이런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활

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삶

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감을 찾아가는 것은 노년기의 발

달과업 중 하나이며 성공적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2. 노화불안과 사회활동의 관계

노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 현상이지만 예측되는 노화

현상 즉, 신체적·사회적 변화 등에 지나치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노화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Lasher & Faulkender(1993)는 노

화불안을 4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는데, 노인 이전에 누

렸던 것을 상실할 것이라는 두려움, 노인 자체에 대한 

거부감 또는 두려움, 신체적 외모 변화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따른 심리적 두려움 등이다[15]. 

노화불안과 사회활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

구는 많지 않지만, 일부 연구를 통해 사회활동이 노화

불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발적

으로 사회참여를 하게 되면 노화불안을 줄이는데 도움

이 되고, 특히 교육을 통한 사회활동이 노화불안 완화

효과가 있다[6]. 사회활동 중 하나인 자원봉사가 노화불

안 감소요인이 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노화불안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사회적지지망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준다[16].  

3.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성공적 노화는 심리적 행복감이나 조절능력 등과 관

련이 있으므로 노화불안이 심하면 심리적 안녕에 손상

을 입게 된다. 즉, 노화불안에 따라 자존감, 자기효능감, 

삶의 질이 낮아지는 반면에 우울감이 증가한다면 성공

적 노화를 보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화불안이 심할수록 성공적인 노화에서 멀

어진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다[7]. 반면, 높지 않은 노화

불안은 노화를 대비할 수 있게 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노화불안은 노년기 적응에 방해요소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17].

이들의 공통점은 높은 노화불안 수준이 행복한 노년

을 보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과도한 노화불안은 

개인의 심리 뿐 아니라 관계의 질에 손상을 주게 되어 

성공적 노화를 바라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부정적 영

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4.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 사회적지지 관계

노화를 겪더라도 노인은 가족 및 주변인들과 계속해

서 상호교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화과정은 당사자 

뿐 아니라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의 경험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때 가족 및 주변인의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노화 경험이 긍정적일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가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상호교류

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서적지지 및 다양한 형태

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지지의 중요한 효

과는 노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점이다

[18]. 즉, 내·외부 위협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완충해줌으

로써 활력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점에서 노화불

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3][19], 배우자의 

지지가 높은 경우 성공적 노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8]. 또한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발휘하며[3], 부부간 대화 만족도가 노화불

안과 성공적 노화의 매개요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

봄과 동시에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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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거주자 중 만60세 이상이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사회적 기업 등에서 6개월 이

상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들이다. 연구를 위

해 기관 관계자들에게 조사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설명

한 후 협조에 수락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편

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4월부터 6

월까지 실시했고, 총 513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이 일부 발생하여 이를 제외한 450부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회활동은 Stolle(1998)의 분류를 참고

하여[10]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여가활동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단,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극적 활동보

다는 2인 이상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측정은 참여기간 즉, 참

여 개월 수로 진행하였다.  

노화불안은 Lasher & Faulkender(1993)가 개발한 20

문항의 Anxiety about Aging Scale-AAS를 사용하였다

[14]. 1993년 개발된 이래 미국과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

는 척도로서 김욱(2010)이 한국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 번역을 거쳐 신뢰도 및 타당도 검

정을 마친 것이다[21].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

리적인 불안감, 외모 걱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 4가지

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4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는 국내 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공적

인 노화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김미혜·신경림(2005)의 척도가[22] 본 연구에 적합하다

고 판단했으며, 자기통제, 자녀 만족, 자기효능감, 부부

관계 등 4가지 하위영역의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원척도에서 Cronbach’s α 값

은 .94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뢰도와 타당

도를 분석하여 개발하였고, 이후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박지원(1985)의 척도[23]를 활용하였고, 

정서, 정보, 물질, 평가 등 4가지 하위영역의 25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원척도에서 Cronbach’s α 값

은 .95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을 이용하였고, 측정 변수 간 상

관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고, 사회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경로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및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

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했다. 

Ⅳ.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사회활동 경력은 7개월부터 173개월까지며 평균 51개

월(4년 3개월)로 나타났고, 노화불안 수준은 평균 2.11로

서 김욱(2010)의 2.90, 강향미(2015)의 3.38 등과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한다[6][20]. 반면, 사회적지지 평균은 

3.57로 나타났고, 성공적 노화는 3.61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사회활동은 노화불안과 부적 상

관관계(r=-.193, p<.01)를 나타낸 반면, 성공적 노화와

는 정적 상관(r=.537, p<.001)을 보였다. 노화불안은 사

회적지지(r=-.147, p<.01), 성공적 노화(r=-.626, 

p<.001)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사회활동 노화불안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화

사회활동 1

노화불안 -.193** 1

사회적지지 .068 -.147** 1

성공적노화 .537*** -.626*** .493*** 1

M(SD) 51(5.01) 2.11(.54) 3.57(.48) 3.61(.76)

범위 7-173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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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3

사회활동
→ 성공적 노화

사회활동
→ 노화불안

노화불안
→ 성공적 노화

사회활동, 
노화불안

→ 성공적 노화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사회활동 .684(.071) .451*** -.289(.020) -.606*** -.167(.012) -.464*** .179(.033) .174***

노화불안 -.141(.732) -.452***

R2 .249 .287 .434 .325

Adj R2 .245 .285 .431 .321

F값 378.049*** 512.258*** 304.167*** 164.137***

*p < .05  **p < .01  ***p < .001

표 2.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2.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노인의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화불

안의 매개효과 분석은 총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사회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분석결과 사회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β=.451, p<.001), 설명력

은 24.9%로 나타났다.

2단계는 사회활동이 매개변수인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활동은 노화불

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β=-.606, p<.001), 

설명력은 28.7%로 나타났다.

3단계는 매개변수인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노화불안

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β

=-.464, p<.001), 설명력은 43.4%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활동이 종속변수

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인 노화불

안을 투입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

이다. 분석결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활동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51, p<.001 → β=.174, 

p<.001),  설명력은 1단계의 24.9%에서 32.5%로 증가하

였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노화불안이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노화불안의 매개모형에서 총 효과 및 직·간

접효과를 알아보았다. 사회활동이 노화불안을 매개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효과 크기를 살펴

본 결과, 사회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직접 효과

는 β=.082(p<.05)로 나타났고, 노화불안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β=.197(p<.01), 총 효과는 β

=.279(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직접 효과에 비해 간접 효과가 더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총 효과 및 간접 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활동 → 
성공적 노화

.279*** .082* .197**

*p < .05  **p < .01  ***p < .001

통계의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

시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값은 .211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 사이에서 매개효과의 하한값(.181)과 상한값

(.247)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화불안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Bootstrapping

Bootstrap
계수

Bootstrap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노화불안 .211 .020 .181 .247

 

3. 조절효과

사회적지지에 따라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노화불안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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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노화불안
→ 성공적 노화

노화불안, 사회적지지
→ 성공적 노화

노화불안, 사회적지지,
상호작용항

→ 성공적 노화

B(SE) β t B(SE) β t B(SE) β t
노화불안 -.167(.012) -.464 16.485*** -.164(.021) -.452 16.334*** -.162(.011) -.447 16.337***

사회적지지 .053(.019) .114 5.012*** .048(.011) .098 4.245***

노화불안×사회적지지 -.029(.008) -.076 3.289***

R2 .434 .451 .462

Adj R2 .431 .447 .459

F값 304.167*** 165.248*** 115.478***

***p < .001

표 5.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4, p<.001).

2단계에서는 노화불안에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를 

추가하자 노화불안은 부적으로(β=-.452, p<.001), 사회

적지지는 정적으로(β=.114, p<.001)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불안과 사회적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주 효

과를 보이는 것이며, 2단계에서 성공적 노화에 끼치는 

영향력이 1단계(β=-.464, p<.001)에 비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β=-.452, p<.001). 즉, 사회적지지로 인해 노

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음

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은 노화

불안×사회적지지를 말하며,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

인 2단계의 설명력(45.1%)에 비해 증가한 설명력

(46.2%)을 나타냈다. 이는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

이며,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서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

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은 떨어질 

것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노화불안을 겪는 노인들이 있

다고 했을 때,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이 적게 받

는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iken과 West(1991)는 조절변수의 특정 값(조절변수의 

평균값, ±1SD)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검증할 것을 제안

하였다[24]. 이를 위해 SPSS Modprobe Macro를 활용

하여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의 특정 값들에서 노화불안이 성

공적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나타낸 회귀선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지지가 노화불안

과 상호작용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유의성 검증

사회적
지지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Mean-1SD .155 .044 2.182* .072 .271

Mean .271 .051  4.223*** .161 .365

Mean+1SD .368 .062  5.426*** .244 .507

Ⅳ. 결론

본 연구는 사회활동을 통한 성공적 노화 방안을 모색

하는 차원에서 노화불안과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을 알

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

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노화불

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활동은 노화불안을 낮출 뿐 아니라(β

=-.606, p<.001), 성공적 노화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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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음(β=.451, p<.001)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

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서[6][14], 사회활동

을 운영 중인 기관들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사회활동의 

효과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높이고, 노화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일 필

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시니어클럽이나 사회적 기업에

서는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노

인복지관은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

원 프로그램이 기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5]. 

따라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사회적 기업 등 노인

들의 사회활동 현장에서는 유기적인 협조 및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사회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참여자 개인별 심리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노화불안 등 심리사회

적 특성을 측정하고 고려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

안하고 개별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와[3] 마찬가지로 노화불안이 사

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Shin(2013)은 노화불안이 높으면 노년기 적응에 방

해가 된다고 했듯이[17] 본 연구에서도 사회활동을 많

이 하는 노인이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

지만 노화불안이 높은 상태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다가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활

동 자체보다는 노화불안 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노인일자리는 충분치 않고, 노인 적합 자원

봉사활동도 많지 않으며,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여가프로그램도 주1회 2-3시간 참여가 보통이다. 노인

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양이 충분치 않다는 의

미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사회활동의 양보다는 질을 

고려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노화불

안 완화 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하거나 노화불안 완화 

요소가 포함된 사회활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컨대, 노

인일자리 등 사회활동 중간에 노화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집단상담 등을 도입하거나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기구 등을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지

지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화불안

은 성공적 노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므로 노화불안 

완화방안을 찾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노화불안

은 현재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기반이 충분치 않

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 접근성이 높은 방법으로서 

사회적지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지지를 충분하게 받게 되

면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

절하여 불안 정도를 낮추거나 성공적 노화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지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익

숙한 개입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비

스연계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서 개별 기관의 자원 및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사회 

차원의 원조가 가능한 방식이다. 

현재까지 노화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는 사회적지지

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의 지지가 상대적으

로 영향력이 큰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연구나 사례는 많

지 않다. 다만, 배우자의 지지가 높으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이라는 연구[8]가 존재한다. 

사회적지지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교류이므로 한쪽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상호 지지가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정기적인 집단 프로그램 

또는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의도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모임이나 행사 등은 사

회복지기관이라면 매우 익숙한 형태일 것이나 단순히 

친목에 머물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한 도움과 지지체계

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상호지지가 필요한 세대는 노

인과 청년세대가 아닐까 싶다. 신체적 능력은 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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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역할 수행 기회가 적고 상실감을 

느끼는 측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노년세대와 청년세대가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대학생들이 컴퓨

터 또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체

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실례가 될 수 있다. 반면, 노년

세대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취업이나 창업 

노하우를 전해주거나 고민상담자로서 청년들의 주요 

지지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말벗서비스는 노인이 일방

적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이고,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

을 돌보는 구조라면 노인과 청년세대가 상호지지체계

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시행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역할은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사

회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

장설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되, 노화불안을 겪지 

않으면서 주변사람들과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노인 개인의 역량에 맡

길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과 같은 사회활동 제공기관

들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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